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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실 속 코미디언, 정승재 선생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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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정승재 선생님의 고민 

 이전의 정승재 선생님은 자신이 ‘얼마나 재미있는’ 선생님인가에 초점 

 현재 정승재 선생님은 아이들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됨 

•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주지 않아 실망과 허무함을 느낌 

• 오히려 수업의 생기가 없어지는 딜레마 

 문학으로 진정한 소통을 이루고자 하나 아이들은 이를 몰라준다고 생각함 

1) 교실 들여다보기 

 입시에 쫓겨 문학과 시를 즐기는 것이 사치인 아이들 

 문학 내용에 감동을 받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들 

↓ 

 미션을 받은 뒤, 아이들과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웃지도 않는 선생님 

 아이들이 문학을 통해 감동받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생님 

2) 정승재 선생님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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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보기 시작한 정승재 선생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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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정승재 선생님의 변화는 수업의 변화로 이어질 것임 

 다른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의 방법이 아니라,  
진정한 소통이 되는 수업이 어떻게 가능한지와 수업에서의 무엇이  
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려 함 

 수업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‘듣기’ 

→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때,  
 더 진심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됨 

아이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 
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과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! 

1) 2차 미션 전달 및 수행 

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Self Mission 

• 악수로 맞이하는 아침 만들기 

• 수업하는 반 아이들 이름 외우기 

2) 미션 수행 과정에서의 의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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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정승재 선생님의 Before & Afte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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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fore After 

 수업 중 거친 말로  
분위기를 띄우는 선생님 

 재미를 쫓다 수업에 관계없는  
이야기를 하는 선생님 

 시간에 쫓겨 급하게 진도를 나가는 
선생님 

 

 아이들을 존중하는 언어를 
사용하는 선생님 

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 
숨기지 않고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
도와주는 선생님 

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 
눈을 맞추고 서로 의견과 대화를 
주고 받는 선생님 


